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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제 시작이예요 !!!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던 하루이었습니다. 
큰 거울과 창문마다 60회 생일 축하 현수막과 
60개의 풍선이 온통 거실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눈에 확 다가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이예요 !!! "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이면 제2의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아름다운 나라로 들어 가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떠나 갑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사랑하는 김 장로님, 전도사님 내외분과 CMF 모든 스탭들과 함께 지내면서 힘을 얻어서 우리 부부는 다시 떠납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 부부를 늘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안식일을 CMF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육이 다시 회복되고 강건해 질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부부에게는 CMF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CMF 식구들의 섬김을 통해 받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 동안 고아원 아이들을 섬겼더니,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뿐만 아니라,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학원 사역까지 준비케 해 주셨습니다.
하.대.하 정신으로 하던 대로 하니까   이렇게 더 풍성한 것으로 길을 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안식일에 베풀어 주신 우리 CMF 식구들의 사랑에 감사 드리면서,   
아름다운 나라의 영혼들이 보.존.사의 존재들임을 알고   하.기.하 (하던 데로 기도 하니까) 정신으로   오직 한길로만 달려 나가겠습니다.
어제는 섬기는 다솜교회에서 두 번째 사역지를 향해 떠나기 전 드리는 마지막 예배 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이 나누어질 때 ,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을 꾸면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 13:31-32)  믿음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었습니다.
말씀 선포키 위해 오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겨자씨의 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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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는 깜짝 놀라며 이제 출발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떡을 드실 때마다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붙여진 동 아시아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 
하나님의 기쁨 패를 볼 때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미루어왔던 생일 잔치를 이번에 한꺼번에 받고 보니,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그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고 챙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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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기도제목 > 
1. 고아 사역.---제2의 고아원 설립을 위하여
2. 떡 공장 설립.---고아들의 자립을 위하여 
3. 학원 사역 --- Bean Tree coffee café 를 통하여 
대학생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아름다운 나라를 사랑하는 이 건평, 전 은 선교사
